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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목적으로 
사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516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각 독립변수에 대한 이직의도의 평균점수
를 비교하였으며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 간의 Pearson상관분
석에 의한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공분산구조분석을 사용하여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련
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일수록, 피로증상이 높은 군일수록, 직무만족
도가 낮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및 피로증상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인 반면, 직무만족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피로증상이나 직무만족도
보다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증상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를 높이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는 피로증상이나 직무만족도보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및 피로를 감소시
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job stress, fatigue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among dental hygienists. Overall, 516 dental hygienists who work in dental clinics were 
surveyed using a standardiz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April 1 to June 30, 2015. Mean turnover intention
was compared to each independent variable tested by t-tests and ANOVA, correlation among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fatigue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was calculat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whether turnover intention was associated with job stress, fatigue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subjects with higher job stress and fatigue, 
as well as those with lower job satisfaction. Additionally, turnover inten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and fatigue symptoms, while turnover inten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revealed job stress had a greater impact on turnover intention than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high job stress and fatigue, the lower the job satisfaction showed that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turnover
intention. Overa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are more heavily influenced by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than fatigue.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job stress and fatigue, as well a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to reduce the degree of turnover intention among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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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전문적 인력에 의존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

과 우수한 인력 확보는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을 결정짓

는 기본요인이 된다[1]. 치과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양질
의 구강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치과의사, 치과위생
사, 치과기공사, 치과간호조무사의 협업하에 생산되는 
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지므로 적정한 구강보건인력관리

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이러한 구
강보건인력 중 치과위생사는 예방처치, 진료협조, 건강
보험 업무 관리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구강보건 전문가로 

지역사회 공중구강보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지도가 높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3]. 그러나 치과위생사는 이처럼 
치과 진료의 업무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치과보조인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치과 병·
의원의 72.7%가 치과위생사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4].
이러한 치과위생사 구인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짧

은 근속년수를 지적할 수 있는데, 평균근속년수가 치과
위생사는 5.7년으로, 간호사의 6.4년, 의료기사의 9.1년
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평균근속연수가 짧은 원인으로는 Ahn 등[4]은 낮은 보
수, 직장 내 인간적 갈등, 부적절한 업무, 자기개발시간 
부족을,  Lim[6]은 근무조건, 급여수준 등의 직업적 특
성을,  Bae 등[7]은 근무환경, 개인사유 및 연봉 등을 지
적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서 근속년수가 짧다는 것은 
이직경험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최
근 치과위생사의 잦은 이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치

과 인력 및 조직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8,9].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협업하는 업

무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나 피로가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10-12]. 지나친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감소되어 양질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13].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내 갈등을 일으
키며, 조직의 효율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14,15]. 
결국, 치과위생사의 관리되지 못한 직무스트레스는 치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우수한 인력확보에

도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16]. 한편, 피로는 업무의 생
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며, 나아가 이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17]. 따

라서 치과위생사에서도 업무상 경험하는 피로가 이직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한편, 직무만족과 이직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선행연

구는 직무만족이 낮아지면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18]. 치과위생사의 경우에서도 직무만족은 자
신이 속한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이직의도와 깊은 관련을 

갖게 되며, 높은 직무만족과 낮은 이직률을 위해서 역할
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직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여 조직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 따라서 직무만족감이 떨어질 때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고 조직몰입 또한 낮아져, 결국 이직이 
높아지게 된다[20].
국내의 경우,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관련 특성 변수와 이직의도 정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6,21-23]. 그러나 이직의도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고 변수간의 관계

가 복잡하므로 현재까지도 이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연

계하거나 명확하게 정리하여 이직의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직업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직무스트
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에 따른 이직의도를 알아
보고,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S시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 병·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G*power 3.1.7 프로그램[24]을 이용
하여 효과크기 0.10,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로 하였
을 때, 최소 표본 수는 482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
여 6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 응답자 84명을 제외
한 516명(회수율 86.0%)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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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들이 각 해당 치과 병·의원
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

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다음, 조사대상자들에
게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일과시간외에 작

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2.3 연구에 사용한 변수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흡연상
태, 음주상태, 규칙적 운동 여부, 근무경력, 직위, 월급여
액, 업무의 신체적 부담정도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24
세 이하 군」, 「25～29세군」, 「30～34세군」,「35세 
이상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 군」
과「기혼 군」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이하 군」과 「대학교 이상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흡
연상태는「현재흡연군」,「비흡연군」및「과거흡연군」으
로 구분하였다. 음주상태는 「음주군」과 「비음주군」
으로 구분하였고, 규칙적 운동여부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 당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을「운동군」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비운동군」으로 구분하였다. 근무
경력은 「1년 미만」,「2～3년」, 「4～9년」,「10년 이
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위는 「평치과위생사」, 
「팀장」 및 「실장」으로 구분하였다. 월급여액은 
「200만원 미만 군」과 「200만원 이상 군」으로 구분
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정도는 「적당하다는 
군」과 「힘들다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2.3.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

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
였다[25]. KOSS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및 
직장문화 등 8개 영역의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응
답하게 하였고, 각각에 대해 1-2-3-4점을 부여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문항은  

1-2-3-4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은  4-3-2-1점으로 재 코딩하여 

개별문항을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
스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에서는 4
분위수(quartile)를 기준으로 네 번째의 가장 높은 집단
(Q4)을 「고위험 스트레스 군」으로, 나머지 세 집단
(Q1, Q2, Q3)을 「정상 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검정결과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823으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이
었다. 

2.3.3 피로

피로의 측정은 그동안 유용성 평가에서 신뢰도와 타

당도가 입증된 Schwartz 등[26]의 Fatigue Assessment 
Inventory(FAI)를 토대로 Chang[27]이 개발한 19개 항
목의 한국판 다차원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였다. MFS는 지난 2주 동안 느꼈
던 피로증상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은 전
반적 피로도 8개 항목, 일상생활기능장애 6개 항목, 상
황적 피로 5개 항목의 세 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7점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
도록 되어 있고, 이들 점수를 합산(총 점수 합계 19～
133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 점수를 4분위수(quartile)
를 기준으로 네 번째의 가장 높은 집단(Q4)을 「고위험 
피로 군」으로, 나머지 세 집단(Q1, Q2, Q3)을 「정상 
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MFS에 대한 신뢰
도 검정결과 Cronbach's α 값은 0.854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2.3.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의 측정은 Slavitt 등[28]이 병원의 보건의
료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업무만족도 목록(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 48문
항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Park 등[29]이 수정
한 42개 문항의 한국어판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직무만족 하위영역으로는 전문적 수준(8문항), 
상호작용(6문항), 업무자율성(8문항), 행정업무력(8문
항), 보수(7문항) 및 직무과업(5문항)의 6개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점수를 합산(총 점
수 합계 42～168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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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을 4분위수(quartile)를 이용하여 첫 번째의 가장 낮
은 집단(Q1)을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으로, 나머지 
세 집단(Q2, Q3, Q4)을 「직무만족도가 높은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
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78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2.3.5 이직의도

이직의도의 측정은 Mobley[30]가 개발하고 Lee[31]
가 번역 활용한 13문항의 한국어판 이직의도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현 직장에 대한 만족여부와 타 직장
으로의 이직의도에 대하여 Likert의 5점 척도로 응답하
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전혀 아니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
다」 4점, 「매우 그렇다」5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득
점 합계(13-65점)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의 이직의도 점수는 평균점수와 표준편
차로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이직의도에 대한 내
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84로 비교
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2.4 직무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

선행연구를 보면 직장인들이 업무 중에 경험하는 직

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32], 피로의 증가는 업무능력을 저하시
킬 뿐만 아니라 재해의 유발과 함께 이직에도 크게 관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3]. 또한 높은 직무만
족도는 업무능률이 증가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오지만, 낮은 직무만족도는 이직률을 높이는 계기
가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4,35]. 이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치과위생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단변량 분석 결과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측정 가능하였던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

한 후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모델은 치과위생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우

선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직무스트레스, 피로증
상,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를 잠재변수로 구성하였다. 
모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내용의 관측변수로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및 직장문화를 측정한 점수로 하
였다. 피로증상의 관측변수로는 전반적 피로, 일상생활
기능장애 및 상황적 피로를 측정한 점수로 하였으며, 직
무만족도의 관측변수로는 전문적 수준, 상호작용, 업무
자율성, 행정업무력, 보수 및 직무과업을 측정한 점수로 
하였다. 이들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위해 모
델을 구축하며, 공분산구조분석에 의해 그 인과관계구조
모델을 검증하였다. 

2.5 자료의 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21.0)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각 
독립변수에 대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평균점수

를 비교하였으며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 간의 
Pearson상관분석에 의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모든 통
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단변량 분석을 시행한 후, 연구

의 이론적 틀에 부합하고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공

분산 구조분석 모형설정을 실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의 입력행렬은 SPSSWIN(ver 21.0)을 사용하여 AMOS 
(ver 5.0)에 의한 Spearman 상관계수행렬(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을 사용하며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사용된 변수는 각 모형 구성요소를 잠재변

수로 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관측변

수로 선택하였다. 모형적합도 검정은 구조방정식모형의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와 자유도를 고
려한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원소 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및 근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구하였다. 외생잠
재변수로는 직무스트레스요인으로 설정하고 내생잠재변

수로는 피로증상,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를 설정하였
다. 이론적 모형에서 제시한 내생잠재변수(Endog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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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e)와 Y관측변수는 모두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시켰다. 각 경로도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만을 경
로도와 함께 표기하였다. 외생잠재변수의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의 X관측변수만을 할당하여 경로계수를 1.0으로 
고정하였으므로 별도로 경로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각 
경로의 효과는 외생잠재변수에서 내생잠재변수로 향하

는 경로와 내생잠재변수 사이의 경로로 나누어 해당경로

를 따라 작용하는 직접효과를 표기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별 이직의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Table 
1]과 같다. 연령별 이직의도 평균 점수는 35세 이상 군
에서는 32.53±10.80점이던 것이 24세 이하 군에서는 
41.10±10.16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결혼상태별로는 기혼 군에서 36.55±11.45점, 
미혼 군에서 40.94±9.68점으로 기혼 군보다 미혼 군에
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교육정도별로는 대학교 
이상 군에서 37.96±10.82점, 전문대학 이하 군에서 
40.51±10.09점으로 대학교 이상 군보다 전문대학 이하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9). 흡연상태별 이직의도 
평균 점수는 현재흡연군에서 37.00±7.97점, 비흡연군에
서 39.45±10.15점, 과거흡연군에서 51.92±13.96점으로 
현재흡연군이나 비흡연군보다 과거흡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규칙적인 운동 여부별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에서 37.67±10.38점, 하지 않는다는 군
에서 40.72±10.25점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
다 하지 않는 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5). 
근무경력별로는 2년 미만 군에서 41.00±11.01점, 2∼4
년 군에서 41.10±8.99점, 5∼9년 군에서 39.22±9.80점, 
10년 이상 군에서 34.78±10.45점으로 근무경력이 짧을
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직위별로는 평치과위생
사 군에서 41.12±10.12점, 팀장 군에서 37.37±9.56점, 
실장 이상 군에서 33.79±10.47점으로 직위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월급여액별로는 200만원 미
만 군에서 41.75±10.50점, 200만원 이상 군에서 
37.04±9.63점으로 200만원 이상 군보다 200만원 미만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업무의 신체적 부
담정도별로는 적당하다는 군에서 34.79±8.46점, 힘들다

는 군에서 43.62±10.12점으로 업무의 신체적 부담이 적
당하다는 군보다 힘들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Table 1. Mean scor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Turnover intention

p-value
Mean±SD

Age(years) <0.001
 ≦24 217(42.1) 41.10±10.17
 25-29 163(31.6) 41.20± 9.79
 30-34  82(15.9) 37.78± 9.72
 35≦  54(10.5) 32.53±10.80
Marital status <0.001
 Married 145(28.1) 36.55±11.45
 Unmarried 371(71.9) 40.94± 9.68
Education 0.009
 ≤Junior college 353(68.4) 40.51±10.09
 College≤ 163(31.6) 37.96±10.82
Smoking <0.001
 Current smoker  12( 2.3) 37.00± 7.97
 Non-smoker 491(95.2) 39.45±10.15
 Ex-smoker  13( 2.5) 51.92±13.96
Alcohol drinking 0.602
 Yes 447(86.6) 39.80±10.53
 No  69(13.4) 39.10± 9.46
Regular exercise <0.005
 Yes 172(33.3) 37.67±10.38
 No 344(66.7) 40.72±10.25
Job career(year) <0.001
 <2 195(37.8) 41.00±11.01
 2-4 139(26.9) 41.10± 8.99
 5-9 102(19.8) 39.22± 9.80
 10≦  80(15.5) 34.78±10.45
Job position <0.001
 Staff 382(74.0) 41.12±10.12
 Head  71(13.8) 37.37± 9.56
 Chief  63(12.2) 33.79±10.47
Salary(￦10,000) <0.001
 <200 292(56.6) 41.75±10.50
 200≤ 224(43.4) 37.04± 9.63
Physical burden of work <0.001
 Adequate 229(44.4) 34.79± 8.46
 Hard 287(55.6) 43.62±10.12

Total 516(100.0) 39.70±10.38

3.2 직무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 수준별 

이직의도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 수
준에 따른 이직의도는 [Table 2]와 같다. 직무스트레스 
총점에 따른 이직의도 평균 점수는 정상 군에서 

36.85±9.06점, 고위험 스트레스 군에서 49.02±8.89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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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상군보다 고위험스트레스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피로증상 총점에 따른 이직의도 평균 점수는 
정상 군에서 37.47±9.24점, 고위험 피로 군에서 
46.47±10.75점으로 정상 군보다 고위험 피로 군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직무만족도 총점에 따른 이직
의도 평균 점수는 낮은 군에서 42.52±9.59점, 높은 군에
서 31.00±7.56점으로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유의하
게 높았다(p<0.001).

Table 2. Mean scor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KOSS)

Variables N(%)
Turnover intention

p-value
Mean±SD

Total score of KOSS† <0.001

 Normal group 395(76.6) 36.85± 9.06

 High risk group 121(23.4) 49.02± 8.89

Total score of fatigue 
symptoms <0.001

 Normal group 388(75.2) 37.47± 9.24

 Highrisk group 128(24.8) 46.47±10.75

Total score of job 
satisfaction∏ <0.001

 Low group 390(75.6) 42.52± 9.59

 High group 126(24.4) 31.00± 7.56

Total 516(100.0) 39.70±10.38

 † : Total score of KOSS was dichotomized as normal group(Q1, Q2, 
Q3) vs high risk group(Q4). Q1, Q2, Q3, Q4 means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and 4th quartile, respectively.

 ‡ : Self-perceived fatigue was dichotomized as normal group(Q1, Q2, 
Q3) vs high risk group(Q4). Q1, Q2, Q3, Q4 means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and 4th quartile, respectively.

 ∏ : Job satisfaction was dichotomized as low group(Q1) vs high group 
(Q2, Q3, Q4). Q1, Q2, Q3, Q4 means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and 4th quartile, respectively.

3.3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

족도 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 피로 및 직
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이직의도
는 직무스트레스(r=0.635, p<0.01) 및 피로증상(r=0.541,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직무만
족도(r=-0.685,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직무스트레스는 피로증상(r=0.552,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직무만족도
(r=-0.620,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피로증상은 직무만족도(r=-0.567,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job stress, 
fatigue symptom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Variables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Fatigue 
symptoms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1.000

Job stress   0.635** 1.000

Fatigue symptoms   0.541**   0.552** 1.000

Job satisfaction    -0.685**  -0.620**  -0.567** 1.000

 **: p<0.01

3.4 직무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분산구조분

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

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개의 외생개념(직무스트레스)과 3개의 내생개념(피로증
상,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을 이론적 변수로 모델을 구
축하여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
도 간의 상관관계로 구성하였다. 한편, 모델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관측변수로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
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
절 및 직장문화로 하였고, 피로의 관측변수로는 전반적 
피로, 일상생활기능장애 및 상황적 피로로 하였다. 직무
만족도의 관측변수로는 전문적 수준, 상호작용, 업무자
율성, 행정업무력, 보수 및 직무과업으로 하였다[Figure 
1]. 
전체적인 모델의 적합성을 보면 Chi-square= 

459.179(df=122)이며, 유의수준은 p=0.158로 모델은 적
합하였다.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0.902로 나타났으며,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도 0.863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소 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는 0.050로 
나타났으며, 근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0.073으로 
나타났다[Table 4].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해진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

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직무스트레스」는 「피로증
상」에 대한 경로계수가 0.611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
었고, 「직무만족도」에 대한 경로계수가 -0.881로 부(-)
의 직접효과가 있었으며,「이직의도」에 대한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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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는 0.436으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한편 내생잠
재변수 간의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면, 「피로증상」은
「직무만족도」에 대한 경로계수가 -0.090으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이직의도」에 대한 경로계수는 
0.218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으며,「직무만족도」
는「이직의도」에 대한 경로계수가 -0.425으로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서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직무스트레스」의 경우「피로증상」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0.373로 나타났으며, 이는「직
무스트레스」가 「피로증상」를 37.3% 설명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또한 「직무만족도」의 경우는 「직무스트

레스」와 「피로증상」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0.882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증상」이「직무만족도」를 88.2% 설명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이직의도」의 경우는 「직무스트레스」, 「피
로증상」 및 「직무만족도」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이 

0.997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스트레스」, 「피로증
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를 99.7% 설명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경로계수는 5%수준으로 
유의하였으며,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피로
증상 및 직무만족도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다[Figure 
1],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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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rro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atigue symptom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Z  SMC†

Fatigue symptoms 0.000 -0.090* 0.611** 0.007 0.373

Job satisfaction 0.000 0.000 -0.881** 0.016 0.882

Turnover intention  0.218** -0.425* 0.436* 0.002 0.997

 Chi-square = 459.179    GFI‡ = 0.902

 df = 122    AGFI§ = 0.863

 p = 0.158                          RMR∥ = 0.050

   RMSEA¶ = 0.073
* : p<0.05 ,  ** : p<0.01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 Goodness of Fit Index(GFI)
§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   ∥: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Table 4. Structural model of endogenous and exogenous variables

4. 고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이들간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

을 설정하여 그 인과구조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 점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 군보다 미혼 군에서, 대학교 이상 
군보다 전문대학 이하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흡
연군보다 비흡연군과 과거흡연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 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

며,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월급여액이 
낮을수록, 업무의 신체적 부담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힘
들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2,34,36]에
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군에서, 비정규직에서,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월급여액이 낮을수록, 월차가 없는 군
에서,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인 군보다 전문대학 이하 군
에서 이직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
대상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
강관련행위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의 여러 변수들에 의

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관련변수들을 고려한 이직의도

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 점수는 직무스

트레스가 높은 군일수록, 피로증상이 높은 군일수록 유
의하게 높은 반면,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일수록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Hur와 Gi[16]의 연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hin과 Cho[32],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Oh와 
Suh[37]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고, 업무의 자율
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피로증상이 높은 군일수록 이직의도가 높
은 것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33], 사설경
찰을 대상으로 한 Lee[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
가 유의하게 높은 것은 여러 선행연구[23,35,37-39]에서
도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따라
서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는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40], 대인관계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 질 저
하, 이직 등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직의도는 직무스
트레스 및 피로증상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직무만족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Heo 등[16]
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33]의 연구
에서도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Kim[41]의 
연구와 정보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Urmanov 등[42]
의 연구에서도 이직의도와 피로증상과는 유의한 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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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Choi[43],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Cho[35],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Yang[39]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는 이직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직의도는 직무

스트레스, 피로 및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직무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외생잠재

변수로, 피로증상, 직무만족도 및 의직의도를 내생잠재
변수로 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모델의 적합성을 보면 Chi-square=459.179(df=122)이
며, 유의수준은 p=0.158로 모델은 적합하였다. 기초부합
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0.902로서 0.9를 초
과하여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부합치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도 0.863으로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소 간 평
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는 값이 적을
수록 부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략 0.06이하의 
RMR을 보일 때 잘 맞는 모델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
서의 RMR은 0.050로 부합도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근
사제곱근 평균제곱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대체적으로 0.05에서 0.08
이하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0.073으
로 나타나 적합하였다.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경로계수가 0.436, 

직무만족도에 의한 경로계수가 -0.425, 피로증상에 의한 
경로계수가 0.218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Chae와 
Bae[44]의 연구에서도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경로계수가 0.633, 직무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로
계수가 -0.151,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경로
계수가 -0.654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에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간에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Lee 등[45]의 연구에서도 이직의도는 직무만족도에 의
한 경로계수가 -0.457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에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조직에서의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어 직무만족 할 수 있

는 직무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33]의 연구에서도 이직
의도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경로계수가 0.334, 피로도
에 의한 경로계수가 0.236, 직무스트레스 및 피로도와 
이직의도와는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직무스트레스

도 높고 피로도가 높으면 이직의도도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46,47]에서도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경로계수가 각 0.18, 0.406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도 간에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직무만족도에 
의한 경로계수가 각 -0.84, -0.272로 직무만족도와 이직
의도 간에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증상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단변량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

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에게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다

양한 매개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구강

보건인적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병원조직에서의 중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가 S시의 치과 병

ㆍ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치과위생사들에게 일반화시

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과
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보지 못하고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를 시행하여 조사시점에서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표준화
된 도구지만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법에 의존하여 

측정,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
재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

이 인구사회학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단변량 

분석에 의존하여 수행되어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까지 확대하여 분석하
였고, 공분산 구조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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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관련요인들에 대한 심층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

이며, 본 연구에서 논의된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
무만족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내어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5. 결  론

본 연구는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들의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은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5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
조사에 의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 점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
은 군일수록(p<0.001), 피로증상이 높은 군일수록
(p<0.001),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일수록(p<0.001) 유
의하게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r=0.635, 
p<0.01) 및 피로증상(r=0.541,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직무만족도(r=-0.685,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피로증상이
나 직무만족도보다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

으며,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증상이 높고, 직무만족
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피로증상 및 
직무만족도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직의도는 피로증상이나 직무만족도보다 직무스

트레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치과

위생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및 피로를 감소시키

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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